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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교섭…사용자협의회, 생명·안전·상시·지속업무정규직화요구에묵묵부답

8호

2020년 중앙교섭 결렬 선언
8차 중앙교섭, “울타리 밖 노동자 위해 최임 꼭 인상해야”… 7월 3일 조정신청, 6~8일 쟁의 찬반투표

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차 

제시안에 이은 추가 제시안을 

내지 못했다. 금속노조는 2020년 

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

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

의회는 6월 23일 부산 한국선원

복지고용센터에서 8차 중앙교섭

을 열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중앙교

섭을 시작하며 “어려운 상황이

지만 의미 있는 추가 제시안을 

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 김호규 

위원장은 “민주노총이 2021년 

최저임금으로 1만 770원을 요구

하자 경총은 동결이나 삭감 입

장을 냈다. 미래통합당은 민주노

총 울타리 바깥을 보라고 한다. 

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

누구보다 노동조합조차 없는 노

동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”

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

강조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“민

주노총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

인상을 얘기하고, 재계에서는 반

대하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금

속산업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 

입장을 내는 데 부담이 크다”

라며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지 

못했다고 밝혔다.

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을 내

지 못하자 김호규 위원장은 유

감을 표명하며 2020년 중앙교섭 

결렬을 선언했다. 김호규 위원장

은 “금속노조는 교섭을 결렬하

고 쟁의 조정 절차에 충실하게 

임하겠다. 교섭은 결렬됐지만 실

무교섭은 계속 이어나가자”라

고 요청했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

대행은 “추가 제시안을 마련하

지 못해 송구하다. 더 시간을 갖

고 교섭 타결을 위한 제시안 마

련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대

답했다.

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

이날 교섭에 앞서 <산별 임금체

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

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

회> 실무협의를 했다. 노사는 앞

으로 매월 1회 노사 공동위를 

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.

금속노조는 오는 7월 3일 중

앙노동위원회에 2020년 임금·

단체교섭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

7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

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.


